
   ※ 종합심사평 

- 웹툰, 방송, 영화,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 대한 신진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젝트가   

  공모됨

- 제작능력이 검증된 기관들의 참여로 신진 크리에이터 인큐베이팅을 통해 향후 

  동종업계의 자원이 될 가능성이 보임

- 단순 제작지원을 위한 사업 신청이라든가 본 지원사업의 예산사용에 대한 이해가     

  부족한 기관이 있음 




